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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소형

“100년 후 서울 인구 262만 명”

외국인 소유 부동산 매년 증가

100년 후 서울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

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내놓은‘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2017년 기준100년 후

인 2117년 인구를 추계한 결과가 담겨 있다. 통계청

은 50년 후인 2067년까지는 장래 인구추계를 했으

나 100년 후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률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률)과 중위 수준 사회적 이동이 지속할 것

으로 가정할 때 서울 인구는 2017년 977만 명에서 

50년 뒤엔 64% 수준인 629만 명, 100년 후엔 27% 

수준인 262만 명으로 감소한다.

지방 대도시 인구 감소는 더욱더 가파르다. 부산은 

342만 명→191만 명→73만 명, 대구는246만 명→142

만 명→54만 명, 광주는 150만 명→91만 명→3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1,279만 명→1,065만 명→441만 명으로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다른 시도 의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보유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7일‘머니투데이’에 따르

면 2020년 말 기준 외국인

이 보유한 한국 내 토지는 

253.3km2 로 전 국토 면적(10

만378km2)의 0.25%를 차지

한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 여

의도 면적의 20배에 가까운 

땅을 외국인이 보유한 것이다.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은 190.5km2 였는데 

10년새 약 1.3배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봐도 

2011년 24조9,957억 원에서 2020년 31조4,962억 원

으로 약 1.3배 늘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은 경기

도다. 4.5km2로 전체의 18.1%에 달한다. 전남이 

3.8km2(15.4%), 경북 3.6km2(14.3) 순이었다.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거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구와 100년 후 예상 인구는 ●강원도 

152만 명→ 48만 명 ●충청북도 161만 명→ 53만 명 

●전라북도 183만 명→ 48만 명 ●전라남도 180만 명

→ 49만 명 ●경상북도 268만 명→70만 명 ●경상남

도 334만 명→ 85만 명 ●제주도 63만 명→ 27만 명 

●인천292만 명→ 95만 명 ●대전 153만 명 → 41만 

명 ●울산 116만 명→ 26만 명 등이다.

한국 전체 인구는 5,136만 명→ 3,689 만 명→ 1,510

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 아파트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의 전

용 60m2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200건

으로 전체(4,240건)의 51.9%를 차지했다. 소형 아

파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2007년 10월

(52.1%) 이후 13년 8개월 만이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역대급 

매수행렬 속에서도 평균 42.3%로 40% 초반 선을 

유지해왔으나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 46.5%를 기록하며 45% 선을 넘었고 4

월 47.0%, 5월 48.0%로 확대되다가 6월에는 50%

를 돌파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 속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

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

다.  1~2인 가구 증가, 투자수요 유입 등의 영향

도 있다고 분석한다. 1~2인 가구 비중이 50%를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소형 아파트 공급 물량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뚜렷

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축 소형 아파트를 중심

으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갭투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매수세가 몰리는 만큼 가격도 뛰고 있다. 지난 9

일 기준 서울의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전보

다 1.12% 올랐다. 같은 기간 135m2  초과 대형 아

파트값은 0.98%, 중소형(60m2  초과~85m2  이하) 

0.86%, 중대형(102m2  초과~135m2  이하) 0.72%, 

중형(85m2  초과~102m2  이하) 0.47% 등의 순으

로 상승했다.

지난해 외국인의 건축물 거

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1

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현재 외국인은 군사시설보

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신

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그간 보유 주택수 산정, 자금출처 소명 등이 어려

운 외국인이 한국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

게 부동산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

국인 부부는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

가 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은 부부관계

를 증명하기 어려워 과세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반드

시 선행돼야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shu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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